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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이용자의 상향비교 경험과 우울의

관계에서 열등감의 매개효과 및 자기개념

명확성의 중재효과: 페이스북을 중심으로†

정 소 라 현 명 호‡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SNS 이용자가 SNS 공간에서 경험하는 상향비교와 우울의 관계에 열등감과 자기개념

명확성이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184명의 남녀 대학

생을 대상으로 각 변인을 측정하는 질문지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상향비교와 열등감, 우울은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상향비교와 자기개념 명확성은 부적 상관이 있었다. 전체 참가자를 대상으

로 상향비교와 우울의 관계에서 열등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열등감은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SNS를 사용함으로서 이용자가 상향비교 장면에 노출되어 우울

이 유발되는 상황에서 열등감을 다루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상향비교와 우

울의 관계를 자기개념 명확성이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단순기울기 검증을 통해 자기개념이

명확할수록 상향비교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이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SNS를 이용자가 자

신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점 및 추후

연구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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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2011년도 중앙대학교 신입생성적우수장학금 지원에 의하여 작성되었음.

이 논문은 한국건강심리학회 주최 2015년 제 51차 동계학술대회에서 포스터로 발표되었음.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현명호, (06974) 서울 동작구 흑석로 84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Tel:

02-820-5125, E-mail: hyunmh@cau.ac.kr



한국심리학회지:건강

- 704 -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

회적 관계를 맺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끊임없이

관계 안에서 생존해 왔다. 21세기로 넘어오면서 과

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우리는 새로운 방식의 사

회적 관계를 경험하게 되었다. 인터넷이라는 매체

를 통해 직접 만나지 않고도 관계를 맺고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인터넷은 다양한 플랫폼을 제

공함으로써 이용자로 하여금 다양한 방식으로 관

계를 구축할 수 있게 하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이

하 SNS)이다.

SNS가 제공하는 플랫폼을 통해 이용자는 자신

의 일상 및 관심사를 다른 이용자와 손쉽게 공유

하고, 이를 통해 온라인상에서 사회관계망을 구축

한다. 오늘날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종류

의 SNS가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도 페이스북은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이용자를 확보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15년 1분기 현재 페이스북

이용자가 월간 접속자 기준 1500만명을 넘어서서

(한국경제, 2015), 이미 우리의 일상에 깊이 스며

들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페이스북은 인맥관리 및 확장, 정치적 도구, 기

업적 도구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

러나 이용자가 페이스북을 이용하며 가장 원하는

것은 정서적 교류일 것이다(이경탁, 노미진, 권미

옥, 이희욱, 2013). 페이스북의 ‘좋아요’ 버튼이 페

이스북 성공의 결정적 요인이라는 분석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한다. 자신이 올린 게시물을 공감 받

고 싶어 하는 이용자의 욕구를 ‘좋아요’ 버튼이 충

족시켜준다는 것이다(박소영, 2012). 이렇듯 자신

이 올린 게시물을 통해 타인과 감정을 교류하는

과정에서 이용자는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유지하

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이다(김봉섭,

2015).

SNS이용은 이러한 이용자의 소망과 달리 이용

자의 정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페이

스북을 포함한 SNS를 이용하는 것은 이용자의

주관적 행복함을 떨어뜨리고(Turkle, 2011), 이용

시간이 길어질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고

(조선일보, 2013),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Mai-Ly, Robert, & Linda, 2014), ‘SNS 피로감’

을 느끼게 한다(이현지, 정동훈, 2013; 최소영,

2015; CNET, 2013).

페이스북 이용자가 타인의 게시물을 지속적으

로 접할 때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는 심리적 과정

은 사회비교이론으로 설명된다. Festinger(1954)의

사회비교이론은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자 하는 동

기에서 출발한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생각

이나 능력 등을 정확히 평가하고자 하는 동기가

있는데, 평가에 대한 내적·주관적 기준이 없을 때

혹은 주어진 상황이 명확하지 않거나 상황적 기

준이 없을 때 사회비교를 하게 된다(Festinger,

1954; White, Langer, Yariv, & Welch, 2006). 또

한 타인의 소식 및 정보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거

나 타인과 빈번한 상호작용을 하다보면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사회비교에 참여하게 된다

(Goethals, 1986; Mussweiler, Ruter, & Epstude,

2006).

페이스북 역시 이용자가 장시간 노출된다면, 개

인의 일상이나 소식이 지속적으로 게시되는 공간

적 특성을 고려해볼 때,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사회비교를 빈번하게 할 것이다. 이는 페이스북

게시물의 특성과 관련하여 설명될 수 있다. 페이

스북 이용자는 페이스북 공간에 자신의 행복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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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이나 기억하고 싶은 순간만을 선택적으로 게

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타인

이 자신에 대해 인상을 형성해나가는 과정을 통

제하고자 한다(Goffman, 1959). 더욱이 온라인에

서는 특정 장면의 앞뒤 맥락을 제거한 채 자신이

보여주고 싶은 장면, 생각, 느낌만을 선택적으로

게시할 수 있기에 오프라인에서보다 인상을 관리

하기가 더욱 손쉽다. 따라서 이용자는 지인의 잘

나고 행복해 보이는 소식을 접하면서 상향비교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최근 연구에서 페

이스북에의 노출 정도가 상향비교 및 유사비교와

정적 상관이 있고 하향비교와는 부적 상관이 있

다는 것이 보고되고 있다(양혜승, 김진희, 서미혜,

2014; Mai-Ly et al., 2014).

상향 사회비교는 부정적 정서를 야기할 수 있

다(Taylor & Shelley, 1993). 물론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개인의 의지 하에 일어나는 상향비교는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

만, 동시에 실망감이나 무능감을 경험하게 할 위

험성도 내포하고 있다(장은영, 한덕웅, 2004). 비교

를 하는 사람은 정서적 측면에서 자신에 대한 실

망감이나 무능감을 느끼며 행복감이 낮아지고(장

은영, 한덕웅, 2004; Alicke, LoSchiavo, Zerbst, &

Zhang, 1997; Marsh & Parker, 1984; Morse &

Gergen, 1970; Wheeler, Martin, & Suls, 1997),

불쾌감을 경험한다고 한다(Reis & Gibbons,

1993). 기분이 나빠지거나 상대에 대한 적대감, 질

투심이 생기고(Fiske, 2010; Reis & Gibbons,

1993; Smith, 2000; Salovey & Rodin, 1984), 자신

에 대한 평가가 낮아지고 열등감을 경험하기도

한다(Marsh & Parker, 1984; Morse & Gergen,

1970; Wheeler, Martin, & Suls, 1997). 자신에 대

한 실망, 좌절로 인해 스트레스를 겪거나 우울, 분

노, 자기연민, 불안 등 부정적 정서가 높아진다는

연구도 있다(Kulik & Gump, 1997). 이는 SNS 공

간에서도 마찬가지다. SNS 이용자는 SNS 공간에

서 타인의 정보에 많이 노출될수록 상향비교를

하여 부적 정서로 이어진다(양혜승 외, 2014; 차경

진, 이은목, 2015; 채려분, 2013; Lee, 2014;

Mai-Ly et al., 2014).

SNS 이용자가 타인의 정보에 노출된다고 항상

정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연

구도 있다(Buunk, Kuyper, & van der Zee, 2005;

Taylor, Wayment, & Carrillo, 1996). 페이스북의

이용강도가 이용자의 주관적 행복감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거나(김봉섭, 2015) 페이스북의 이용시간

이 길수록 행복감을 인식한다는 연구(금희조,

2011)도 있다. 또한 페이스북 이용자가 페이스북

뉴스피드를 중심으로 긍정적인 내용의 게시물을

접했을 때 긍정적 감정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는

가 하면 부정적 감정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는 등

상반된 반응을 보인다는 보고도 있다(김선정, 김

태용, 2012). 이는 상향비교가 무조건 부정적 정서

와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제3의 요인에 의해

매개나 조절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단순히

상향비교가 부적 정서를 느끼게 하기보다 자존감,

상황에 대한 지각된 통제감, 불만족감 등 개인 내

적 요인이 두 변인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도 있다(Buunk, Collins, Taylor,

VanYperen, & Dakof, 1990). Mai-Ly 등(2014)도

페이스북의 이용이 부적 정서를 유발함에 있어서

제3의 변인이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를

탐색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타인과의 비교 상황에서 경험하는 주관적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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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열등감을 유발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도 상

향 사회비교를 경험하는 사람은 자신을 낮게 평

가하고 열등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Marsh & Parker, 1984; Morse & Gergen, 1970;

Wheeler, Martin, & Suls, 1997), 이는 SNS 공간

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특히 타인의 시선이나

인식에 민감한 한국의 사회적 분위기는 이용자로

하여금 열등감 경험을 가중시킬 수 있다. 이와 관

련하여 임기홍(2000)은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과반

수 이상이 지적 열등감을 경험하고 있다고 보고

하였는데, 이는 학업 및 대학 진학을 무엇보다도

중요시하며 학생을 입시경쟁에 몰아넣는 대한민

국의 학력, 학벌에 대한 사회적·문화적 분위기에

영향을 받기 때문으로 보인다. 타인의 시선이나

인식에 특히 민감하고 타인과 비교를 일삼는 사

회적 분위기, 유별나게 고학력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학생이 학업 장면에서 사회비교에 더

자주 참여하게 하고 지적 열등감을 경험하게 한

다는 것이다. 이렇듯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

의 위치를 확인하는 한국의 사회적 분위기는

SNS를 이용하는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즉, SNS에 올라오는 지인의 소식과 자신의 일상

을 비교하게 되며, 이러한 경험에서 열등감을 경

험할 것이다.

열등감은 부적 행동, 사고, 정서로 연결된다. 열

등감 수준이 높으면 문제행동 수준도 함께 높아

지고(박정희, 2002), 만성적인 열등감은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하고 부적절감을 경

험하며 이는 미래에 대한 절망으로 이어지기도

한다(Salovey & Rodin, 1984). 또한 열등감은 분

노, 관계의 두려움, 의욕저하 등 다양한 문제를 발

생시키며(김아영, 1997; Kim, 2004; Kim & Kim,

2006), 불안, 우울 등 부적 정서를 유발하고

(Gilbert et al., 2007), 심각한 경우 자살을 유발하

기도 한다(Goodwin & Marysic, 2003). 따라서 상

향비교가 우울에 영향을 미칠 때 열등감이 매개

할 것이라는 가정이 가능하다. 상향비교를 경험하

더라도 그로 인한 열등감을 적절히 다룰 수 있다

면 부적 정서의 영향력이 감소할 것이다.

타인과의 비교 상황에서 비교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개인 내적 요인 중 하나는 자기개

념 명확성(self-concept-clarity)이다. 자기개념 명

확성은 자기개념의 하위요인 중 하나로, 개인 자

신에 대한 개념이 얼마나 확실하고 일관되고 안

정적으로 형성되어 있는지를 의미한다(Markus &

Nuious, 1986; Linville, 1985; Linville, 1987). 자기

개념 명확성이 낮은 개인은 스스로에 대한 확신

이 없으며 판단기준을 개인 내부가 아닌 외부에

서 찾고자 하기 때문에 사회비교가 보다 빈번하

게 일어난다(Festinger, 1954).

따라서 만일 자기개념 명확성이 낮은 SNS 이

용자가 있다면 그는 다른 사람보다 더욱 빈번하

게 상향비교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자신의 내

적 기준이 명확한 개인은 타인의 소식에 노출될

때 이 정보를 자신의 기준에 따라 적절히 처리할

것이다. 하지만 내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

이 타인의 정보에 꾸준히 노출될 경우 정보를 건

강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판단기준을 외부에서 찾고자

하기 때문에 타인의 소식이 새로운 기준이 되어

그것과 자신의 삶을 비교할 것이다.

자기개념 명확성이 높은 사람은 우울을 적게

느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기개념이 명확한

사람은 스스로를 보다 극단적으로 평정했으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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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자신을 중립적으로 평정하는 사람보다 자존

감이 높은 경향이 있다(Campbell, 1990). 또한 자

신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Baumgardner, 1990),

우울증에 적게 걸린다고 한다(Taylor, 1983;

Taylor, Lichtman, & Wood, 1984). 따라서 SNS

상에서 상향비교 경험이 우울에 영향을 미침에

있어서 자기개념 명확성이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

자신에 대한 확신이 높을수록 사회비교에 덜 참

여하거나, 사회비교 장면에 노출되더라도 부적 정

서로 연결될 가능성을 어느 정도 줄일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SNS 이용자가 상향비교를 통해

우울을 경험한다는 기존 연구를 검증하고, 두 변

인 사이에 존재하는 제3변인, 즉 열등감의 매개효

과와 자기개념 명확성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SNS 이용자가 느낄 수 있는 부적 정서에

있어 열등감 및 자기개념 명확성의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SNS를 이

용하는 현대인의 정신 건강을 위한 바람직한 접

근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방 법

참여자

온라인을 통하여 만 23세 이하 남녀 대학생을

모집하였다. 설문에 응한 총 224명 중 무성의한

자료 및 끝까지 응답하지 않은 40명의 자료를 제

외하고 총 184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20.74세(SD=1.46)였으며, 이 중 남학

생이 61명(33.2%), 여학생이 123명(66.8%)이었다.

일주일 간 페이스북 이용시간은 5시간 미만이 76

명(41.3%), 5-10시간은 57명(31.0%), 10-15시간은

25명(13.6%), 16-20시간은 19명(10.3%), 20시간 이

상은 7명(3.8%)이었다. 게시물의 게시 정도를 살

펴보면, ‘전혀 게시하지 않는다’는 64명(34.8%),

‘친구에 비해 적게 게시한다’는 106명(57.6%), ‘친

구와 비슷한 정도로 게시한다’는 9명(4.9%), ‘친구

에 비해 많이 게시한다’는 5명(2.7%)였다.

측정도구

페이스북을 이용할 때 나타나는 사회비교 정

도. 페이스북에서 경험하는 상향비교 정도를 측

정하기 위해 페이스북을 이용할 때 이용자가 경

험할 수 있는 상향비교 내용을 중심으로 총 다섯

문항을 제작하였다. 본 문항은 Mai-Ly 등(2014)

의 실험연구에서 사용되었던 측정문항 내용을 참

고하여 제작하였고, 5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

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상

향비교를 더 많이 경험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

서의 내적 일치도는 .79였다.

우울. 역학연구센터 우울 척도(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CES-D)

는 Radloff(1977)가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우울증

선별에 1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제작한 도구이

다. 본 연구에서는 페이스북 이용자의 분노 성향

을 측정하기 위해 통합적 한국판 CES-D(전겸구,

최상진, 양병찬, 2001)를 사용하였다. 지난 일주일

동안 각 문항이 설명하는 상태를 얼마나 자주 겪

었는지를 4점 척도(3점=거의 대부분, 0점=극히 드

물게)로 평정하였으며 네 개의 역문항(4,8,12,16번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범위는 0점부터 60점까지

인데 21점 이상이면 우울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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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점 이상이면 주요우울증으로 선별할 수 있다(김

계희, 조맹제, 1993).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치도

는 .91이었다.

열등감. 정민과 노안영(2010)이 개발한 열등감

반응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타

인비교-긍정 반응(10문항), 타인비교-부정 반응(10

문항), 형제(자매/남매)비교-긍정 반응(8문항), 형

제(자매/남매)비교-부정 반응(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

다)로 평정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열등감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페이스북 이용자

의 열등감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타인비교-부정

반응 척도만을 사용하였고,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치도는 .85였다.

자기개념 명확성. 자기개념 명확성 척도

(Self-Concept Clarity Scale; SCCS)는 Campbell,

Chew와 Scatchley(1991)이 개발한 것으로 이후

요인분석을 통해 12문항으로 단축되었다(Campbell

et al., 1996). 본 연구에서는 김대익(1998)이 번안

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5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하

며(1=매우 그렇다, 5=전혀 그렇지 않다) 6번과 11

번을 제외한 모든 문항이 역채점되고 점수가 높

을수록 자기개념이 명확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

서의 내적 일치도는 .76이었다.

분석절차

본 연구에서는 SPSS 18.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

다. 우선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방식으로 매개효과를 검증

하였다. 즉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독립변인과 매개

변인, 매개변인과 종속변인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

의한 상관관계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한 후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또한 매

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Sobel 검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중재효과 확인을 위해 위계적 회귀분

석 실시하였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중재변인이 어

떻게 상호작용 효과를 나타내는지를 분석하기 위

해 단순기울기 검증을 실시하였다. 단순기울기 방

정식은 w=a1+a3z로 제시되며, 중재변수의 값에 따

라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짐

을 의미한다(Aiken & West, 1991).

결 과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량 및 상관분석

주요 변인 간의 기술통계치와 상관관계는 표 1

과 같다. 상향비교는 자기개념 명확성과는 부적

상관, r = -.31, p < .01, 열등감, r = .36, p < .01,

과 우울과는 정적 상관, r = .44, p < .01, 이 있었

다.

페이스북 이용 시 상향비교 경험과 우울의 관계

에서 열등감의 매개효과

페이스북 이용 시 나타나는 사회상향비교가 우

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열등감의 매개효과를 검증

한 위계적 회귀분석의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먼저 독립변인인 페이스북 이용할 때 경험하는 상

향비교는 매개변인인 열등감, β = .36,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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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종속변인인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β =

.44, p < .001. 마지막으로 상향비교 경험과 열등감

을 동시에 투입한 결과 독립변인인 상향비교 경험

이 종속변인인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이 감소하였

다, β = .31, p < .001. Sobel 검증 결과 영향력의

감소정도가 유의하여, Z = 3.84, p < .001, 페이스

북을 이용할 때 경험하는 상향비교와 우울 간의

관계를 열등감이 부분매개함을 확인하였다.

상향비교 열등감 자기개념 명확성 우울

상향비교

열등감 .36**

자기개념 명확성 -.31** -.52**

우울 .44** .49** -.50**

평균±표준편차 10.90±3.31 20.18±6.79 37.08±6.66 14.98±9.54

** p < .01.

표 1. 각 변인 간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 및 기술통계량

단계 변인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R2 F
B SE β

1

(독립 → 매개)
상향비교 → 열등감 .73 .14 .36*** 5.13 .13 26.34

2

(독립 → 종속)
상향비교 → 우울 1.28 .19 .44*** 6.68 .20 44.57

3

(독립, 매개 → 종속)

상향비교 → 우울 .89 .19 .31*** 4.72
.32 43.06

열등감 → 우울 .53 .09 .38*** 5.80

*** p < .001.

표 2. 페이스북 이용에서 상향비교 경험과 우울의 관계에서 열등감의 매개효과

우울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F R2 ∆R2
B SE β

1 상향비교(A) 1.28 .19 .44 6.68*** 44.57*** .20 .20

2
자기개념

명확성(B)
-.57 .09 -.40 -6.25*** 46.45*** .34 .14

3 A*B -.07 .03 -.15
-2.52*

(p=.013)
34.00*** .36 .02

* p < .05, ** p < .01, *** p < .001.

표 3. 우울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N=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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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이용 시 상향비교 경험과 우울 사이에

서 자기개념 명확성의 중재효과

페이스북을 이용할 때 페이스북 공간에서 이루

어진 사회비교 경험과 부적 정서 사이의 관계를

확인한 후, 이 때 자기개념 명확성이 이 관계를

중재하여 상호작용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

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독립변인에

사회비교 경험, 자기개념 명확성, 두 변인의 상호

작용항을 차례로 투입하고 변량의 차이를 확인하

였다. 그런데 상호작용항에 다중공선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 두 변인의 값을 평균중심화

(Mean Centering)하여 상호작용항을 산출한 후

위계적 회귀분석에 투입하였다. 회귀분석을 실시

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모델 1에서 상향비교만을 투입하여 분석한 결

과 상향비교는 우울을 약 20% 설명하였다, p <

.001. 자기개념 명확성을 투입한 모델 2에서는 설

명력이 약 34%로 증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상호작

용항을 투입한 결과 이는 유의하였고, 설명력은

2% 증가하였다.

상호작용 효과를 보다 확실히 확인하기 위해서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B SE β

자기개념 명확성

하위집단

(하위 28.3%)

(상수) -2.08 6.18 -.34

상향비교 총합 1.86 .49 .47*** 3.77

자기개념 명확성

상위집단

(상위 30.4%)

(상수) .27 3.14 .09

상향비교 총합 .99 .30 .41*** 3.26

*** p < .001.

표 4. 자기개념 명확성 상/하위 집단의 단순회귀분석 결과

그림 1. 자기개념 명확성에 따른 우울에 대한 상향비교의 효과



SNS 이용자의 상향비교 경험과 우울의 관계에서 열등감의 매개효과 및 자기개념 명확성의 중재효과 : 페이스북을 중심으로

- 711 -

중재변인인 자기개념 명확성을 대략 상위 30%(n

= 56, M = 44.54, SD = 3.25)와 하위 30%(n =

52, M = 28.83, SD = 3.48)의 두 집단으로 나눈

뒤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효과를 검증하였

다. 이때 자기개념 명확성 하위집단의 회귀방정식

은 w1 = -2.075 + 1.860x1(w1 = 자기개념 명확성

하위집단의 우울수준, x1=자기개념 명확성 하위집

단의 상향비교 수준), 자기개념 명확성 상위집단

의 회귀방정식은 w2 = 0.266 + 0.988x2(w2 = 자기

개념 명확성 상위집단의 우울수준, x2 = 자기개념

명확성 상위집단의 상향비교 수준)으로 제시된다.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각각의 회귀방정식에서

x(우울수준)의 계수를 비교하면 자기개념 명확성

하위집단의 우울 계수(1.86)가 자기개념 명확성

상위집단의 우울계수(0.99)보다 약 두 배정도 커

서 페이스북 이용 시 자기개념 명확성 하위집단

이 상향비교 정도에 따라 우울의 상승폭이 더욱

큼을 발견하였다. 이 결과는 그림1과 같다.

논 의

오늘날 정보·인맥 네트워크 변화의 중심에는

SNS가 있다. 오프라인을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던

인맥 네트워크를 이제 시공간을 초월한 온라인,

즉 SNS상에서도 유지, 확장할 수 있게 되면서 인

맥 관리를 위해 SNS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졌

다. 뿐만 아니라 SNS를 통해 유용한 정보를 손쉽

게 얻게 되었고 이를 마케팅에 활용하는 기업이

증가하면서 업무상 SNS를 이용해야 하는 사람도

증가하고 있다. 인맥·정보·업무관리의 측면에서

SNS의 이용은 이미 피할 수 없는 흐름인 것이다.

SNS를 이용하는 것이 자신을 우울하게 만든다고

해서 SNS 이용을 거부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

다. 그렇다면 SNS 공간에서의 경험이 이용자의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대한 경

감시킬 수 있는 중간 변인을 탐색하고 개입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페

이스북을 이용하는 개인의 부적 정서를 완화시킬

수 있는 중간 변인을 탐색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

과 같다.

첫째, 페이스북 이용할 때의 상향비교 경험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

행연구(양혜승 외, 2014; 차경진, 이은목, 2015; 채

려분, 2013; Lee, 2014; Mai-Ly et al., 2014)와 일

치하는 결과이다. 페이스북을 이용하면서 경험하

는 상향비교는 그 자체만으로 개인을 우울하게

만들 수 있다. 앞서 말했듯이 페이스북 이용자는

지인의 소식 및 정보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

고 이러한 환경에서 상향비교는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일어날 수 있다(Goethals, 1986;

Mussweiler et al., 2006). 이는 개인으로 하여금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다는 무력감을 느끼게 하

며 이내 개인을 우울하게 만든다.

둘째, 페이스북 공간에서의 상향비교 경험은 부

분적으로는 열등감을 매개로 하여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개 상향비교 대상은

나보다 나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상

대적으로 나의 상황이나 능력이 하찮고 초라하게

느껴져 열등감을 경험하기 쉽다. 페이스북 이용자

역시 페이스북 공간에서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할

것이다. 페이스북 공간은 대개 이용자의 긍정적인

일상 위주로 소식이 업데이트 되는 곳이다. 그런

데 여기에서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개인이 페이스

북 공간에서 접하는 타인의 삶의 일부분, 즉 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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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북에서 드러나는 즐겁고 행복한 모습을 그들의

삶의 전체인 것으로 착각하고, 이를 희노애락이

뒤섞인 자신의 삶 전체와 비교할 때 문제가 생긴

다. ‘사람들은 나보다 행복해 보인다’, ‘나는 남보

다 행복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러한 열등감은 자신에 대한 부적절감 혹은 부

정적 자아상을 형성하게 되어 부적 정서를 야기

할 수 있다(Salovey & Rodin, 1984). 페이스북을

포함한 SNS 이용자가 타인의 긍정적인 삶의 모

습에 과다하게 노출되면 자신의 삶의 부정적인

부분이 잘못된 것이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킴으로

써 인생관, 자아상 등이 왜곡되어 부적 정서를 일

으킬 수 있다.

셋째, 페이스북 이용 시 상향비교가 우울에 정

적 영향을 미침에 있어서 자기개념 명확성의 중

재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는 페이스북 공간에서 상

향비교 경험이 우울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지

만, 자기개념이 얼마나 명확한지에 따라 상향비교

경험이 우울로 악화되는 것을 완화시킬 수 있다

는 뜻이다. 사람들은 대개 다양한 환경에서 수많

은 정보에 노출된다. 이 때 자기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개인은 과도한 양의 정보에 휘둘려 중심을

잡기 어렵고 이는 곧 우울 등의 부적 정서를 야

기한다. 같은 맥락에서 자기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이 상향사회비교를 빈번히 경험한다면(자신보

다 행복해 보이는 지인의 다양한 소식에 지속적

으로 노출되는 상황이라면) 이는 개인의 정서에

위협이 되는 경험인 것이다.

한편 자기개념이 명확하게 확립되어 있는 사람

은 자신이 무엇을 잘 하고 못 하는지, 무엇을 좋

아하고 싫어하는지, 자신의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등 스스로에 대한 다양한 경험적 정보가 비교적

정확하게 정리되어 있는 사람이다. 따라서 이들은

과도한 정보로 인해 혼란스러운 상황에 노출되더

라도 이에 휘둘리기보다는 자신이 취해야 하는

정보와 버려야 하는 정보를 구별할 수 있다. 혼란

스러운 상황에 휩쓸리기보다는 스스로 상황을 정

리하며 통제하는 것이다. 이는 복잡한 상황에 놓

여있는 개인의 정서적 혼란을 경감시킬 수 있는

내적 자원인 셈이다. 또한 이들은 자신에게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 놓일 경우 자기개념

이 희미한 사람보다 비교적 빠르고 정확하게 판

단하여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행동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테면 자기개념이 명확한 사

람이 페이스북 공간에서 타인의 소식을 접하면서

빈번한 부적 정서를 경험한다면, 그는 이미 페이

스북 이용을 그만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지인의 행복한 모습을 어쩔 수 없이 접했더라

도, 타인의 행복이 자신의 불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타인의 행복한 모습이 결코 그들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여 자신의 열등감을

다룰 수 있다면 이용자는 부적 정서를 덜 경험할

것이다. 또한 타인의 일상을 빈번하게 접하면서

그들의 삶을 통해 자신의 삶을 비추어보기 전에,

타인의 소식과 관계없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자신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자기개념을 명확

히 한다면 SNS 공간에서의 경험이 부적 정서로

발전하는 것을 완화시킬 것이다. SNS에서 스트레

스를 경험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는 오늘날, 현

대인의 정신건강을 위한 상담장면에서 이와 같은

중간 변인에의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다. 과도한

정보에 노출되어 지치고 혼란스러운 현대인을 위

해, 스스로를 알아가고 이해하는 과정을 거쳐 자

신을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게 하는 다양한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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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 및 상담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추후연구의 방향은 다음

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페이스북의 이용시

간이 곧 지인들의 소식에 노출되는 시간이라고

가정하여 페이스북 이용 시간과 상향비교 사이의

연관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페이스북 이

용자의 이용 시간과 상향비교 경험 사이에는 어

떤 연관성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Mai-Ly 등

(2014)의 연구와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이는

페이스북의 공간적 특성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페이스북은 폐쇄형 대인관계를 중

심으로 한 교류 뿐 아니라 스타트업 기업의 광고·

홍보, 재미있는 글이나 영상 등 즐길거리가 점점

더 풍부해지고 있다. 이는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시간이 곧 상향비교 경험에의 노출시간으로 연결

되지는 않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페이스북 이용자의 이용 시간만을 측정하기보다

는 이용의 질적인 측면을 함께 고려한다면 폐쇄

형 SNS에서의 상향비교에 대한 더욱 정교한 연

구가 가능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페이스북 이용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사회비교에 참여하게 됨을 가정하였으나

본 연구에서 이를 직접 검증하지 않았다. 후속연구

에서 페이스북의 이용 정도가 비자발적인 사회비

교 경험과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 연구

를 통해 검증한다면 SNS 이용자에 대한 더욱 깊

은 이해 및 치료적 개입에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사회의 변화 속도가

매우 빠르며, 이는 SNS에도 해당된다. 한국 역시

대중이 선호하는 SNS가 짧은 주기로 유행을 타

며 계속해서 변해오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페

이스북을 중심으로 했지만, 향후에는 페이스북 이

외에 사회적 동향을 반영하는 가장 적절한 플랫

폼을 채택하여 연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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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ting Effects of Inferiority Feeling and Moderating

Effects of Self-esteem Stabili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Upward Social Comparison and Depression:

Focusing on Facebook Use by College Students

So-Ra Jeong Myoung-Ho Hyun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Ang University

This study explored whether inferiority feeling and self-concept clarity had any effec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upward social comparison and depression of Facebook users who

experienced on Facebook. To examine this, 184 male and female college student-participants

were asked to complete questionnaires of upward social comparison, inferiority feeling,

self-concept clarity and depression. As a result, upward social comparison was positively

related to inferiority feeling and depression, but negatively related to self-concept clarity.

Based on these correlations, we tested the mediating effects of inferiority feeling and

moderating effects of self-concept clari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upward social

comparison and depression. Our results showed that inferiority feeling had partial mediating

effec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upward social comparison and depression, suggesting that

it was helpful for SNS users to deal with inferiority feeling at depression-arising situations

from upward social comparison. Our results also revealed that self-concept clarity could

moderate the relationship between upward social comparison and depression. Furthermore, a

simple slope test suggested that the effects of upward social comparison on depression is

decreased when the scores of self-concept clarity were high. These findings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for SNS users to understand himself or herself better.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and future directions for this research were provided.

Keywords: SNS, upward social comparison, depression, self-concept clarity, inferiority fe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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